
「변재창선교사의 체포와 기소에 관한 성명문」 

 

지난 2010 년 1 월 28 일 목요일 오전에 변재창선교사가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에 속해있었던 

전여성헌신자의 거짓 고소에 의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1 일간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의해, 전여성헌신자가 피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당일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여성헌신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일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위조된 주장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전여성헌신자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 이런 거짓 주장에 가담하고 있고, 

끝까지 경찰과 검찰에게 조차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날조된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체포와 기소를 한 것 

입니다. 그 결과, 변재창선교사 본인의 인권이 짖밟힌 것 뿐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의 성도들과 관련단체의 명예와 신용도 큰 

상처을 입었고,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더불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이름까지도 더럽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기독교 전체를 

생각해도 큰 타격이 아니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변재창선교사와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는, 여성의 거짓 증언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에 크나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당해야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일본 땅에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변재창선교사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적지않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우리들은 그 분들과 협려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진실을 

명확하게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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